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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15. 1. 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보일러업계 ‘중국발 공습’ 우려” 관련 보도에 대한
입장 (‘15. 1. 7. 서울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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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한중 FTA로 우리 관세(8%)는 즉시 철폐되는 반면, 중국 관세

(10%)는 10년에 걸쳐 철폐

□ 중국내 다국적 가스보일러업체 및 중국업체의 대한국 수출이

확대될 경우 국내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국내 업계의 지적

□ 정부는 중국시장 공략계기를 얻은 측면이 더 크며, 업계와 진출

확대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는 입장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

□ 정부는 한․중FTA 협상에서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 이익을 위해

보일러 완제품․부품의 중국측 관세철폐를 위해 노력

* 보일러(中관세 10%) 뿐 아니라, 보일러부품(中관세 6%)도 관세 10년내 철폐

ㅇ 보일러는 현재 양국 교역규모
*
가 크지 않으나, 향후 중국내

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으로 향후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확대

가능성이 높음

* 한중간 가스보일러 교역규모(‘13년, 한국통계) :

수출(韓→中) 15.1백만불 ↔ 수입(中→韓) 0.6백만불

* 中 보일러 보급률은 2.5%로, 연평균 25% 시장성장 중(업계 추정)

ㅇ 국내 보일러산업은 국내시장이 정체되어 적극적인 수출시장

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으로, 그간 국내생산량의 15% 이상을

러시아, 미국 등으로 수출해 왔으며 향후에는 중국시장 진출

확대가 더욱 더 중요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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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내 가스보일러시장 규모(백만불, (출하)-(수출)+(수입)) : (’12) 507.8 → (’13) 501.5

* 국내 가스보일러 국내출하(백만불) : (’12) 595.7 → (’13) 594.4

수출규모(백만불) : (’12) 91.4(15.3%) → (’13) 94.7(15.9%)

* 국내가스보일러주요수출국(백만불) : (‘13년) 러시아 62.9, 美 23.2, 中 15.1, 카자흐 6.5

ㅇ 가스보일러 내수시장(‘13: 5.02억불 규모)은 대부분(95% 이상)을 국산

제품이 차지하고 중국산 등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은

상황임

* 중국산 가스보일러 수입액 및 내수시장내 시장점유율(국내통계 기준):

(‘12) 1.5백만불(0.29%) → (’13) 0.6백만불(0.11%)

□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, 중국시장을 포함한

보일러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업계와 함께 마련할

계획임

※ 관련 문의 : 기계로봇과 김정회 과장(044-203-4310)

권기성 서기관(044-203-4311)


